[image: image1.jpg]


[image: image2.jpg]


[image: image3.png]


[image: image4.jpg]




`

‘20 단체교섭 위원 워크숍 개최


�





� INCLUDEPICTURE "http://news.inochong.org/wys2/file_attach/2020/05/06/1588744109_73388.jpg" \* MERGEFORMATINET ���

















삼성그룹 노동조합들의 연대체가 공식 출범했다. 한국노총 산하의 삼성그룹 노조들은 지난 6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폐기와 노조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소속 삼성그룹노조들은 연대 기자회견을 통해 “무노조 경영은 경영이 아니다”면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결코 경영일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한국노총 산하 6개 삼성그룹 노동조합 연대의 설립은 장벽을 깨고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이 모든 노동자에게 있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은 노동조합에게 있을 뿐 결코 노사협의회가 대신 할 수 없다”며 “삼성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삼성에게 지금 시대에 걸맞는 노사관계의 정립을 요구한다”면서 “적대적 노사관계가 아닌 공정과 소통의 노사관계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실한 교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당선자와 더불어시민당 이수진 당선자, 금속노련 김만재 위원장도 연대 발언을 통해 ‘노동자들이 완전한 노동3권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노동조합은 지난 6일 (수)부터 8일(금)까지 단체교섭 위원 워크숍을 진행하고3일간의 열띤 토론을 거쳐 올해 교섭을 차분히 준비 중이다.


변우영 사무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태를 고려하여 최근 발생한 산업전반의 이슈들과 향후 발생할 사항에 대한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섭위원들에게 철저한 준비를 강조했다. 한편 올해 단체교섭은 하반기에 요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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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산하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 출범�“완전한 노동3권을 쟁취할 그날까지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










